
한국실리콘, 여수공장 유독가스 누출
6월7일 탱크로리 밸브 파손으로 … 근로자 40명 트리클로로실란 중독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소재 한국실리콘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나 작업 근로자 40여명이 중독됐다.

6월7일 오후 1시30분께 여수시 화치동 한국실리콘 제2공장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근로자 49명이

독성 가스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에 노출됐다.

사고 직후 공장 측은 전제직원을 외부로 대피

시키는 한편 오후 3시3분께 가스 누출을 차단했

다.

가스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출동한 소방서 구급

차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중독자 중 1명이 눈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메스꺼운 정도를 느끼는 상황으

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가 최근 증설을 마친

공장의 시험운전을 위해 트리클로로실란 액체를

적재한 탱크로리에서 고정탱커에 호스로 이송하

는 과정에서 탱크로리 밸브가 파손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트리클로로실란은 염화수소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 흡입하면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흡입하면 소화계 질환, 섭취하면 구토, 저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공장 측은 정문을 걸어잠그고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고, 사고 직후

외부에 비상대피령 등 경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실리콘은 태양광 축전지의 원료 및 반도체 중간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으로

최근 2공장을 증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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